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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노조 파업 “3일천하”
9월20일 협상 타결… 임금 5% 인상에 2005년부터 주40시간 근무제

9월17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전남 여수산업단지 여천NCC 노사가 9월20일 임금단체협상에 완전 합의했다.

여천NCC 노사는 “9월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노사가 장점 합의한 2004년 임금단체협상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676명 가운데 641명이 참여해 찬성 488명(76.1%), 반대 151

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9월19일 오후 3시부터 9시간여에 걸친 제17차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5% 인상 ▷주 40시간 

근무제 2005년 1월1일 시행 ▷주 40시간 근무에 따라 줄게 될 연․월차휴가 별도수당으로 지급 등에 잠정 합

의했다.

이와 함께 주 쟁점의 하나였던 성과급에 대해서는 상한선 규정을 없애고 회사에서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키

로 했다.

노조는 한해 최고 220% 지급하도록 돼 있는 성과급을 470%로 올릴 것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250%를 제시

했었다.

노사는 이밖에 ▷2004년분 성과급 100% 9월 중 우선 지급 ▷주택자금 지원금(융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으로 인상 ▷40세 이상 근로자 매년 종합검진 실시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월17일 오전 3시께 전면 파업으로 대졸 엔지니어와 비노조원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여천NCC는 9월20일 오후부터 정상을 되찾아 갈 것으로 보인다.

여천NCC는 에틸렌 생산량 146만톤으로 국내 생산량(500여만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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